
용산역사박물관

사업개요 사업 전체 설명

- 명칭 : 『용산역사박물관』 건립
- 기간 : 2018. 1. ~ 2022. 3.
        (※ ’22. 3. 23. 개관)

- 위치 : 舊용산철도병원(한강대로14길 35-29) 
- 규모 : 연면적 2,275.52㎡(지상2층)
- 내용 : 일제강점기 용산철도병원(1928, 
         등록문화재)을 리노베이션하여 박물관 조성
- 총사업비 : 30,740백만원(공공기여사업)
- 주요시설

층별 연면적(㎡) 세부시설 용도

지상
2층 1,034.90 · 기획전시실, 기증자실, 다목적실·

 교육실, 사무실, 테라스 등

지상
1층 1,240.62 · 상설전시실, 아카이브미디어월,

 수장고, 카페, 수유실  등  

※ 옥상공원 조성(움튼가든, 용산가온뜰, 용산그랑마당)

용산은 100년의 세월을 나라의 아픔과 함께 
성장한 땅으로 글로벌한 역사의 현장입니다.

중앙대 용산병원 이전 후 10여년간 방치
되어 있던 『용산철도병원』은 용산의 지역성과 
역사성, 장소성을 품고 있으며, 용산의 
상징성을 보여주는 등록문화재이자 근대
건축물로서,

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
용산의 유물과 사료들을 보존하고 기록할 
수 있는 최적의 박물관 건립부지로 판단하고 
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쳐 『용산역사박물관』으로 
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.

작품에 대한 심사위원단 주요의견

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닌 일제강점기 시절의 건물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 행위일 수 

있으나, 건축적 이미지를 보존하고 이를 아카이브적 성격으로 재구성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. 또한, 

이를 위한 지자체의 결정과 진행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다. 건축적 의미에서 보존과 복원을 사이에 두

고 벌어지는 사건의 전개를 건축가는 치밀하게 남기고 이를 전시하고 있어서 시대적 상상력을 동원

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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